
33 

오늘의 言語生活 i面

훌
 

信 m. 
(성균관대 교수· 국어학) 

1. 呼稱에 대하여 

1. 아리송해진 호칭 

자식 친구들이 가끔 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수가 있다. 

“요새 어머념도 안녕하시죠?" 

“웅， 웅， 잘 있어" 

얼떨결에 대답은 하고 말았지만 어리퉁철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머니라니 ?"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일까? 내가 ‘얘’를 양자로 맞아들인 일이 없 

으니 ‘우리집사람’을 뭇했올 까닭도 없고， ‘우리 어머님’올 모르는 ‘아 

이’니 설마 우리 어머님을 가리킨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 혼해 빠진 ‘사모닙’을 버리고， 이제는 ‘친구 어머니’도 ‘어 

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장모’보고도 ‘어머니’라고 하는 이가 있는 현실이 

므로 사위라면 혹시 모를까， 내가 왜 ‘얘’한테서 ‘얘’의 ‘어머니’ 安否얀 

사흘 들어야 하는지 얼떨떨하기만 하였다. 

아무리 자거의 ‘차기 ’ (남펀) 이 름까지 마구 부르게 펀 요즈음이지 만， 

아직도 엄연히 살아 있는 것은 시댁의 규모와 가족 사이의 n乎稱일 것이다. 

그런데 새며느리에게는 좀처럼 전통적인 호칭이 업에 배지가 않는 것 

이다. 

“야 ! 마 스터 깅 , 가서 수박 종 사 와 , " 
누구더러 소리를 지르는가 했더니 어렵고도 어려워해야 될 ‘도련님’올 

마구 부려먹으며 하는 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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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야흐로 열여섯 살짜리 女中 3 년생이， 열두 살짜리 코흘리개 신 

랑한테 시집 가야 될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미스터 검’은 좀 지나 

친 듯 싶었다. 

그러나 요새는 ‘자기’도 마찬가지여서， 서로 마주 보아서도 안 될 ‘훌 

弟씨’더러， 

“숙자 생일이 내일 모벤데 내가 우얼 사 주연 좋을까?" 

하연서 맞대 놓고 ‘숙자’라고하고 있으나， 피차 피장파장이 되고 말았다. 

‘도련념’은 성언이 되어 장가를 들게 되연 ‘서방닝’이 되고， ‘자기’의 

‘형’은 ‘시아주버닝’이 된다. 

그려나 이것은 그 전의 이야기고， 오늘날 ‘새댁’들의 업에서는 이 호칭 

도 여간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상촌’ 아니연 ‘큰아빠’로 둘러대어 

우플우물 그 자리만 넘기연 된다. 

‘언니’도 서울 지방 사랍들은， 형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사이에， 남자 형제끼리는 ‘형’만 쓰게 되고， ‘언니’ 

는 여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말이 사회적인 습관이라연， 가족 호칭(친족 호청)도 습관일 것윤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가족호칭윤집집마다미요하게 다른 점이 있어서， ‘아저씨’라고할 

것을 ‘아제’라고 하는 집안이 있고， 경북 안동지방처렴 마을 단위로 가족 

호칭 체계가 달랐던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규갱하기가 힘들치 오른다. 

그러나 아무리 기어다니고있어도， ‘작은아씨’는 어디까지나 ‘작은아써’ 

지， 태어나지도 않은 애의 ‘고모’는 결코 아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연， 모든 것을 봉건적인 것의 잔재로 돌리나， E환E용國 

뀔b 이후 시대가 어수션하여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특히 8.15 이후에는 
각 지방사랑들이 뒤섞여 살게 되연서， 더욱 갈피를 장을 수없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그래도 정짐마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계셔서 가르치셨는데， 

요새는 ‘늙은이들 잔소리’가 없어져서 이렇게 된 것일까? 

2. 아버님 • 아빠 

→우리네 언어 송관￡로는 죽은이에 대해서 一格을 높여서 대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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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가령 아우리 말을 함부로 하고 지내던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작고하 

였을때에는 

“형께서 먼저 가시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 " 
i라고 공대하며 흐느낀다. 

집안의 어른에 대해서도 생시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돌아가셨을 때 

i에는 ‘아버님’하고 높인다. 다만 시부모(塊父母)에 대해서는， 생시에도 

‘닝’을 붙여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안동 방언에서도， 

친청부모는 ‘아배’， ‘어매’가 되고 시부모는 ‘아뱅’， ‘어맹’이 된다. 

그런데， 근자에는 살아 계신 자거 아버지를 死者로 모시는 이들이 많아 

졌다. 

“시골에 계신 우리 先親께서 말씀하시는데 .. 

라고 학생들이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네 언어 송관을 잘올라서 생존해 계 

신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先親)로 대접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엿한 

'H어른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방송극 퉁에서도 아버지가 사 

자 대정올 받는다. 

아 들: “아버님， 어서 드십시오" 

아버지 : “그래그래， 아범도 빨리 먹어라" 

따지고 보면 ‘아법’이란 말도 청상척인 가정에서는 ‘나이 많은 하인’을 

-댐대접해서 부르는 호칭이었다(국어 사전에는 달리 설명아 나와 있으나 순 

서울 토박이의 중언에 의함. 그리고 자끼집에서는 형시에도 꼭 아버념， 

‘어머님， 오라벼닝이라고 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며느리의 말이 더 가관이다. 

“여보 아빠， 당신 그러다간 늦겠어요， 어서 드세요" 

다청하고 다복한 가정이라 그런치 몰라도 시아버닙 앞에서 며느리가 ‘지 

·아비’ 보고 강히 큰 소리로 ‘여보， 아빠， 당신’하게 되었으니， 시대의 변 

천과 함께 우리의 언어 생활도 자꾸 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 충청도 사랍들은 내외 사이에 호칭이 없었다. 대개 우물우울， 소리 

돼어 부르지 않더라도 눈파 마음으로 통하여 말올 나누었다. 혹시 떨어져 

있는 ‘사랑’을 부를해에는 대개 애들이름을 크게 외친다. 그러연 ‘사랑’ 

도 눈치채고 다가오는 게 좁관이었다. 더군다나 시부모 앞에서 여봐란 듯 

이 ‘여보， 당신’하」는 일이 없었다. 이러던 것이 요새는 한 걸음 더 나아 

7} 어딜 가나 ‘남펀. 01 ‘아배지’ 대접을 받아 ‘아빠’가 되고 말았다(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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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격을 높인 것인가?)‘ 

게다가 ‘아빠’로 대접하게 되어서 그런쳐 시부모 앞에서 ‘아빠’를 존대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시어머니 : “애비는 아칙 안 웠니 ?" 
며느리 : “네， 아빠가 오늘 좀 늦요신댔어요" 

。l 련 대화를 나누면서도 며느리 귀여운 맛에 하나도 귀에 거울려지 않 

게 된 셰상이다‘ 
이와 같이 ‘지아버’를 ‘아빠‘로 격상시켜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근자 

일부 젊은 부부틀이 상대현의 이륨을 마구 불러대는 것도 생각해 볼 문 

체다. 

섬치어， 

“요새 순회 재가 아파서 내가 축을 지경이에요‘” 

라고 하는 젊은 신랑까지 있으니. 

몇 달 전에 주례를 셨던 이는， 내가주례사에서 이렇게 타이르지는 않았 

는데 .1 ... “ 하고 고캐롤 가우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다간 어떤 칩처럽 ‘대디’， ‘매미’하고 불려대어， 영문 모르 

는 이가 “그 집엔 웬 ‘돼지’와 ‘매며’가 함께 살지 ?" 하게도 될 것이다. 

3. ‘先生’이 란 呼稱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영히 알고있을 헨데도大學構內賣店의 아가써 

는， 내가 들어셔자마자 꽉 

“니 야오 섬머 ? "(너 뭐가 필요하나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몇 
해 전 뚫北에서 겪은 일인데， ‘션생님‘ 교수닙， 아져씨· 둥으로 불리던 우 

리네 름語習慣으로 볼때에는， 15~16 셰의 소녀한헤 ‘니’(너 또는당신) 

소리를 들으면 여간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 근래의 우리 말에는， ‘선생’이라는 呼稱이 너무 헤프게 쏘이 

고 있다. 운전기사도 션생념， 수사관도 선생님， 달구지꾼도 션생념， 스송 

도 션생념， 체자도 ‘선생념’이다. 01 것은， 우리 사회가 8 ‘ 15 光復後 開

錯社會로부터 開放社會로 변하고， 급격한 社會흉흉動과 함께 사랍들끼리의 

擾觸關係가 많아졌는데 도， 呼稱 관계 우리 말이 이 애 홉UH.훌할 만큼 발달하 

지 못한 데서 생긴 현상이라고 활 수 있다. 

朝離王朝時代에는 아무에게나 ‘先生’이라는 호칭올 붙여셔 부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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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고 한다. 學德이 극히 높은 어른 이외에는 좀처렵 ‘先生’이라는 

호칭을 듣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요새는 어디를 가나 ‘션생’ 
이다. 

그러나 아우리 ‘선생’이 大流行이라고 하더라도 스숭이 제자더러 션생 

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어색하게 보인다. 설령 敎職에 종사하고 있어서， 

‘先生’이라는 직함이 분명한 경우에도 개인척으로 만났올때 제자더러 ‘先

生’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훌發쳐럽 느껴진다. 어떤 모임이나 펀지 

에서는， 상대현의 칙합올 존중하여 성 밑에 ‘션생’을 써도 어색하지 않지 

만， 私的으로 만녔을 때 Q乎稱 운제 때운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는 ‘친구 사이나 손아랫사랍을 부를 해에 성이나 이릅 밑에 붙 

이어 부르는 말’이라고 해서 ‘군’을 들고 있고 ‘사랍의 姓이나 이름 밑에 

붙이어 존대의 돗을 표시하는 말’이라고 해서 ‘써’롤 들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네 언어 습관으로는， 사회척 지위가 당당한 ‘손아랫사랍’더러 ‘군’이 

라고 부르는 것은 참￡로 거북하고， ‘씨’라고 부르는것도 愛A 사이가 아 

닌 다음에야 꼭 술집이나 여관집 종업원을 부르는 것처럽 들린다. 

중국 사랍플은 이런 경우 현영한 방법을 마련했다.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하는 말로 ‘先生’을， ‘마스’(때로는 미셰스까지)에 해당하는 말로 ‘小

姐’를， 그리고 나이가 든 여성을 위해서는 ‘女土’를 마련하여， 상대현의 

칙함올 모를 경우 자연스렵게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제자더 

러 ‘先生’이라고 하더라도 ‘미스터’의 뜻이 되어 어색함이 없는 듯하다. 

말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야 하고， 大꺼핫이 널리 쓰는 

말을 늘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중이 쏠 말을 갖지 못하고 있을 

해에는， 이롤 위하여 쓸 수 있는 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 

근래 여자 대학생들이， 상급학년의 남학생을 보고 ‘형’이라 부르고， 남학 

생들은 거꾸로 하급 학년의 여학생틀을， 이름을 가지고 마구 불려대는 것 

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더욱 철실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하기야 요새 남녀 대학생들의 對話는， 유치원 園兒들처럼 다갱해져서， 

상대현의 이름도 자연스렵게 부르고， 상호간의 呼稱도 ‘너’ 아니연 ‘나’ 

니까 상대펀과의 관계에 따라 어떤 呼稱을 쏠 것인지 고만할 필요가 없겠 

A나， 이렬수록 더욱 척철한 呼稱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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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父主前上白是

8. 15 팡복이 바로 復古률 뭇하는 것이 아니 었건만， 다시 갓을 쓰기 λ￠ 

착한 사람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머리를길게 짱아 내리고 書堂공부를 시g 

착한 친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국어 생활도전통적으로 해야한다고해서← 

남의 집올 찾아갔올 때에는， 대문 밖에 서서 

“이리 오너라! >> 하고， 중학생이 큰소리를 치기도 했었다. 

현지 쓰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중학교 국어와 漢文 시간에， ‘父主

前上白是’ (부주전상사리) 

‘氣體候一向萬康하옵시고 흰內諸主諸節이 두루 均安하옵신지 1*.폈區區 

로소이다 

라는 格式만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정착 하숙비가 옐어져서 돈 부쳐 랄 

라는 내용은 빼 억기가 일쑤였다. 

어른들의 譯字도 함부로 부르거나 써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른들의 이f 

름을 남에게 말할 때에는， 이를헤연 ‘규(圭) 字， 진(鎭) 字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하고， 집에 펀지할 때도 어른들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本第入納’이라고 쓰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요새 관공서냐 某女大에서 보내 오는 공문과 신문의 수신자란· 

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강신항’이라고만 써 보내는 수가 있고， 심지어 자 

식놈들까지 객지에서 제 아버한헤 ‘강신항’이라고만 써 보내는 일이 았 

다. 호척부상에 분명 히 ‘강신항’ 이 라고 쓰여 있으나 까 그대 로’써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받는쪽은 왜 그런지 서운하다. 관공서에서도 ‘씨’ 

쯤 붙여도 좋을 것이고， 자식놈률도 ‘父主前上白是’나 ‘本第入納’이라고 

는 못할 망정， ‘아무개 아버닝’쯤으로 써도 되련만， ‘강신항’이라고 내 

뱉는다. 

옛날에는 대개 父母님들께서 代를 이어 살아오던 고향집에 계셨으므로， 

‘本第入納’이연 다 통했을 것이지만， 요새는 아버지가 동쪽에， 어머니가 

서쭉에 계신 경우도많아서 이헌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령 껴지에서 公職生活을 하고 계신 부오라면 ‘홍길통 出張所長념’， ‘한복 

순 保짧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볼일로 객지에 계신 부모넙야 

라든지， 적당한 칙함을 안 가진 부모님께 드리는 펀지 컬봉을 어떻게 쓸 

지 몰라 제 부모닝 이름을 함부로 내뻗게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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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릎 아래에 쓰는 文句가 문제다. 자기 아버지더러 ‘아무개써’ 하기 

도 벗척고， 자기 어머니더러 ‘아무개 女土’라고 하는 것도 어색해 보인다. 

요새는 보펀화되어 아무 이름 아래에냐 ‘貴下’라고 써대는데， 이것은 公

文이 아닌 다음에야 禮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고， 그냥 ‘ ...... 닝’만으로 끝 

나 벼리는 것도 좀 셔운해 보인다. 중국어 같으연 직항 볕에다 또 ‘收활 

道혈 휩량 大량 台향’ 동을 붙인 것을 보아서， 상대펀이 受홈A을 얼마만 

큼 존중하고 있는지 정착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국어 생활에서는 ‘座下 下

農 仁兄 없右’ 등을 붙이는 연숭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아무한테나 ‘귀 

하’를 쓰고 마는 것 같다. 

중 • 고동 학교 학생들이 친구에케 하는 펀지에서， 곁붕에다가 주소와 이 

름 석자만 쓰고， 이름 밑에 ‘님， 형， 언니’ 둥올 안 쓰는 것윤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손아랫사람에게 펀치할때에도 격식을잘몰라 걷 

봉쓰기나 呼稱 때문에 고생올 하는 일이 많다. 

注油所를 경영하는 왕년의 제자더러 ‘*雅’라고 부르는 것도 우습고， 

비록 數職에 종사하고 있을 망정 20 년 年下者더 러 ‘아무개 先生’ 이 라고 
하는 것은 목에 걸린다. 변지 쓰기도 쉽지 않다는 것올 다시금 느낀다. 

비단 펀지 곁봉에 쓰는 격식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논문 한 펀 

책 한 권을 찍어서 다른 분들께 기중할 때의 고충도 마찬가지다. 쉬운 말 

로 ‘아무개 형께 드립’， ‘션생념께 올링’ 식￡로 하연 무난하겠으나 재래 

식으로 격식을 차린다연 어른께 惠存이라고 해야 될지， ‘下鍵’이라고 해 

야 될지， 머뭇거리게 되는 수가 많다. 논문을 드릴 때에는 대개 ‘쭈표’， 

‘Pt:正’이라고 쓰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의 어른까지 이련 말들이 통용되 

는지 잘 몰라서 머뭇거리게 된다. 

어떤 10 여년 후배는， 언제나 ‘洪弟吉童’이라고 써셔， 자71 펀지나 책 

을 郵送해 주는 일이 있다. ‘弟’는 平交間이나 後輩에게 자기를 낮추느라 

고 자기 이름 위에 붙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나로서는， 후배가 자기 

이름 위에 ‘弟’를 써서 ‘나’를 대접 C?)해 줄 때마다 종 이상한 생각야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펀치 격식은 까다로운 언어 생활의 하냐다. 聚知를 모아서 새 기준을 세 

워 갔으면 좋겠다-



40 국어생활 ’ 89 겨울 (제 19호) 

5. ‘개 가 ..•.•• ’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온 신랑은 주위 사람들에게 연방 ‘개’얘기만 늘어 

놓고있다. 

“글써1 아주머니， 개가 차멀미를 해서 혼났어요 ! " 
“큰 누나 ! 개가 말이에요 . ..... " 

듣다듣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신다. 

“얘 ! 채가 뭐냐" 
“그러연 뭐라고 해요? 개보고 개라고 하지" 

“아이 애두 ! ‘제 처가’라고 하든치 달리 부르려우나" 

“아이 참 ! 엄마두" 
장가를 값으니까 이제 분명히 ‘엄마’를 찾을 ‘아이’는 아니지， 어엿한 

어른이지. 그런데 그 ‘새 어른’의 말씀에도 一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약 

혼 천， 사뀔 때부터 마구 이릉올 불려댔었고 종 가까워진 다음부터는 

“요것이 ....... " 

“왜 이래 ?" 
해 가며 소꽁통무처렴 정당게 말을 주고 받았으나， 이제 ‘식’올 올렸다고 

강작스러 이 존경 할 마음이 생솟아서 
“제 처 가 ...... " 

어떻구 하게 될 까닭이 없다. 

그렇다고 어른들 앞에서까지 

“하니 ! 이거 드세요， " 
“진지 장수셨우?" 

해 가며 저회들끼리만이 제일인 듯이 ‘눈꼴 시게’ 구는 것도좀지냐친 일 

얼 게고(원래 어른 앞에서는저희들끼리 풍대말을 안 쓰게 돼 있단다)， 너 

무나도 ‘바깥 어른’을 神格化해 가치고 찾아온 손념에게 말 끝마다， 

“우리 선생 님 이 ...... " 

“우리 집 양반이 ...... " 

하는 것도 치나친 일일 것이다. 

그러나 相互尊重하는 청신이 缺如되어 ‘개’를 연발하고 있는 것도종생 

각해 볼 문제다. 세상에서 가장 가깡고도 먼 것이 부부 사이라는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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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구 불러대서야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대화에서 부부간의 呼稱이 가장 발달을 못 본 것 

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칩 션생념’도 튀어 나온 것이겠지만， 우리가 

처지를 바꾸어서 ‘집사랍’ 얘기를 남에게 할 때에도 곤란은 마찬가지다. 

특히 전화를 통하여 남에게 무슨 말을 전할 때， 짐작으로 가만히 넘어가 

주면 좋으련만 앙칼진 목소리로 다구쳐 되물을 때에는 더 대답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1I. 공대말의 混園L

1. 계장님께셔 그러셨습니다 

이제 너나 냐나 다 同格이 되어서 젊은이들은 제 3 인청 비칭인 ‘저’라 

는 말올 거의 잊어 버려 아무에게나 ‘내가’， ‘나는’ 하는 판이니까， 새상 

스러이 경어니 풍대말이니 하고 있는 것이 우스운 생각도 들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여간 속올 썩히는 게 아니다. 

어느 날 울화가 터진 계윈은 전화를 걸어 왔다. 

“제가 과장념보고， 계장닝 얘기를 할 예 ‘아까계장닝께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화를 내지 않아요" 

“왜요?" 

“자키 앞에셔 ‘계장닝’이라고 했다고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글째요. 일본 사랍플은 딴 사람 보고 자기 집안 어른 얘기를 할 때에 

도 꼭 낮추어서 ‘우리 아버지가 했지요.’， ‘우리 모친이 그랬지요.’ 하연 

서 공대말을 안 쓰는데요. 우리 나라 사랍틀은 되도록 높여서 ‘우리 家親
께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가친은 경칭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과장 

앞에서 ‘계장닝’해도 별로 나쁘지 않겠지요" 

“정말이요? 그런데 선생은 누구십니까? 그래야 제가 과장님께 증언을 

내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야단났다. 별로 자신도 없는 소리롤 한 데다가 세상 사람플은 大

家 말씀 아니연 믿지를 않는데 냐는 中家는 커니와 小家도 옷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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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저 ...... 아무갱니다" 

“아무개요?" 

대가가 아니어서 자옷 실망했다는 투다. 그러나 나대로의 도리도 있어 

서 즉시 얼혼쯤 되신 어른께 전화-흘 걸었다. 그랬더니 

“지금 세상에 그런 거 따져서 우엇하나 ! 막된 세상인데 계장님이라고 
해도 좋을 거야" 

라고 하셔서 자못 용기를 얻었A나 이 얘기를 들은 딴 분들은 그렇게 찬 

성하시는 펀이 아니었다. 

“과장님을 높이 받들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계장을 높여서는 안되지" 

아칙도 이게 옳은 공대말의 사용법이어서 상대펀보다 낮은분 얘기를 할 

때에는 상대펀보다 높여서는 안 된단다. 그러니 小家 얘기를 듣고 과장냥 

과 맞선 계원님께 죄송천만일 수밖에. 

그렇긴 하지만 육군 일동병은 

“참모총장 각하 ! 인사참모가 먼저 밥을 먹 었습니 다" 
라고 해야 하나? (이건 좀 지나친 예지만) 

하긴 아직도 일부 집안에서 어른들께 제 배우자(配偶者) 얘기률 할 때 

“애비가 그랬어요! " 

“네， 에미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관습이 있A니까 ‘계장이 그랬습니다.’가 맞는 것이겠지. 

2. 주례말씀이 계시겠송니다 

만사가 뒤죽박죽이 된 판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민주주의라냐 

까 사랍들이 날。l 갈수록 오만블손(敵慢不꿇)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삼천만올 맞대 놓고 연설할 때 ‘나 아무개는’ 이라느니 ‘내가 보니까’ 

어떻다느니 하는 것도 지금 세상으로서도 겸손한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 

다. 專옮Ij君主시대였던 옛날에도왕은과연(흉人)이라고 겸허하고， 가뭉야 

계 속되 면 왕아 不德한 탓이 라고 祝雨聚를 지 내 며 근신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렇게도 거만한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쓸 데 없는 곳에서 공대 

말을쓰기를 좋아한다. 

“다음에는 주례션생념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주례념율 높이는 것인지 그 말씀을 높이는 것인지， 어떻든 모두 빗나가 

고 있다. ‘주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청도연 족할 것인데. 



오늘의 를짧生活 -面 4J 

이런 풍조는 한 해 크게 유행하였던 ‘師母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 

주머니라고 하연 될 것을 上土 부인도 사모님， 대위 부인도 사모님， 히-4 

뭇해 친구 부인도 사모념이 되어 버려서， 말이 천해지고 헤퍼지니까 진짜 

사모닙올 부르기에는 송구스렵게 되고 말았다. 이런 지경이니까 자기 향 

올 남보고 얘기할때 

“우리 {白民가 ••..•. " 

라고도 하고， 제 이(뼈)가 아픈 것을 

“치아가 아파서 죽겠어요" 

라고까지 하니 시 골의 우스운 말마따나 

“아버님 대갈념에 검불님이 붙으셔서 ..... . 

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할까. 

《편집자 주 : 이 글은 ‘여원’ (1968. 2 월호)과 ‘월간 조선’ (1 983 년 연재)에 게채환 

글 중에서 뽑은 것임. )) 


